
사도행전 21:1-17 (25-30분) 

성신의 인도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눈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한다. 

(그들에게 너무 신성하거나 개인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2~25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라는 영의 지시에 따른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가? (결박, 환난, 

죽음) 

반원들에게 만일 그들이 한번 가면 다시는 가족이나 친구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와 같은 부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 친구, 희생할 것이 많음)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받게 되는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제안 받음,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함) 

 그러한 것은 바울이 직면했던 상황과 어떻게 비슷한가? 

 사도행전 20장 36~38절을 읽는다. 바울은 자신의 

부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17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토론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의 친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결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4, 10~12절 참조) (만류, 강권) 

 왜 친구들은 때때로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가? (사랑, 미래 예견)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울은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3절 

참조) (죽기를 각오함) 

 그것은 바울의 간증에 대해 어떠한 것을 보여 주는가? 

(강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바울의 결심에 대해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4절 참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은 진리의 편에 섰던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도록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가? (그와 

같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반원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반원들에게 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인 윌리엄 로의 다음 

말씀을 읽어준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선택한 어떠한 것에서도 결국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가장 작은 부분 [1973년], 1쪽)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2009년 9월 8일, 수원 스테이크 신갈와드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